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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바톤은 김윤철(Yunchul Kim, b. 1970)의 개인전 '자이어(Gyre)'를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압구정동 
전시 공간에서 개최한다. 국제적 명망의 콜라이드상(Collide International Award 2016, CERN, Swiss) 수상자
이자,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실험과 통찰을 기반으로 한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성을 추구해온 작가의 주요 신작이 소개
된다.
 
김윤철은 유체역학과 메타물질의 예술적 잠재성을 발견하는 작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입자와 유체, 자기장, 
광결정, 나노 입자 등 물질이 지닌 성질을 연구하며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찾는 그는 과학 물질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질료의 성질을 연구해 예술작품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인공물질을 다루지만 그는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 나
아가 문학, 고전 회화, 철학과 이론을 바탕에 둔 담론에 주목하면서도 물질을 직접 경험하고 만지는 행위에 가장 중점
을 둔다. 그가 끊임없는 아이디어 스케치와 실험을 거쳐 만든 결과물은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각
효과를 자랑한다. 마치 3D 환영과 같은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GALLERY BATON 
65, Apgujeong-ro 29-gil, Gangnam-gu, Seoul, Korea, 06005      +82 2 597 5701      info@gallerybaton.com       www.gallerybaton.com

△ GYRE - Gallery Baton Exhibition View, 30 August - 30 September, 2017

http://www.gallerybaton.com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김윤철의 신작 ‘세 축의 기둥’과 ‘나선’ 역시 환상적인 일루젼을 선사한다. 나선형, 소용돌이
를 뜻하는 ‘자이어’라는 전시 제목처럼 그가 만든 물질은 마치 파도와 같은 특수한 결을 만들며 수직하고 하강한다. 각
기 다른 성질의 물질을 하나의 유리관에 넣었을 때, 그 물질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하나의 경계면을 만든다. 유체의 
열팽창과 열전도성의 차이로 물질은 실내의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인다. 유체가 만들어낸 경
계면은 때로는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아래로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외부의 물리적인 개입이 없이도 유체는 
유리관 밖의 세계와 에너지를 교환하며 미세한 출렁임을 멈추지 않는다. 유리병 속에서 움직이는 두 유체는 우주적인 
감각을 일깨우며 관람객의 시각을 자극한다.
 
이처럼 김윤철이 다루는 물질은 각기 고유의 성향을 지닌다. 작가는 각 물질이 지닌 성질이 인간이 감각하고 인식하
는 세계 너머에 있다고 말한다. 단지 인간의 사고만으로는 물질의 고유 성향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할지 예측할 수 없
다. 작가는 마치 파도처럼 자유자재로 결을 만드는 작품 앞에 선 관람객에게 ‘근원적 바라보기’를 제안한다. 일반적으
로 사물을 구성하는 유체로만 존재했던 특수한 물질을 겉으로 끄집어낸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물질의 근원을 직시하
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학 물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움직임은 마치 사운드의 파장을 연상시키며 
갤러리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광경을 제공한다. 과학의 세계를 예술로 끌어온 김윤철의 작품을 감상하며 익숙한 세
계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을 상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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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axial Pillars II,  2017 
    acrylic, aluminum, photonic crystal, motor, computer, electronic micro controller,   
    electromagneticfield generator, air pump,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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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작가는  추계예술대와  쾰른매체예술대(Academy of Media Arts Cologne)에서  수학하고,  고등과학원
(KIAS) 초학제연구단의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송은아트스페이스(몽환포영로전, 2016), 북경 미디어아트 비엔
날레(2016), 하르트바레 미디어 예술협회(HMKV, Dortmund, 2016), 국립현대미술관(Super Nature, 2014), 대
안공간루프(백시, 2014), 오스트리아 응용미술관(MAX, Vienna, 2013) 전시 등을 통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심오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탈 장르적인 일련의 작업들을 선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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